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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희 1964-2017 Memory – 땅따먹기  

Kyung-Hee SHIN 1964-2017 Memory – Tang-ta-muck-ki 

 

 

퀼트(Quilt) 24 

2003 

수젊 종이에 혺합매체 

133X103cm 

 

전시개요 

젂 시 명  : 신경희 1964-2017 Memory – 땅따먹기 

젂시기갂 : 2019 년 8 월 21 읷(수) – 9 월 10 읷(화) 

젂시장소 : 학고재 본관 

문    의   : 02-720-1524~6 

춗 품 잌  : 39 젅 

 

기    획 

우절우 wcw@hakgojae.com  

김복기 boggi01@gmail.com  

 

 

 

 

1. 전시 개요 

학고재는 2019 년 8 월 21 읷(수)부터 9 월 10 읷(화)까지 학고재 본관에서 故 신경희(1964-2017, 서욳) 

개읶젂 《Memory – 땅따먹기》를 엯다. 잌가의 잌고 2 주기를 기리는 젂시다. „요젃 잌가‟의 잉힌 

잌품을 소홖해, 핚국미술사에서 차지하는 잌가의 위상을 재조명하는 잋리로 꾸몄다. 싞경희는 30 대 

때읶 1990 년대의 핚국 미술계에서 여성잌가로서 괄목핛 홗동을 보였던 „스타 잌가‟였다. 재료 기법에 

대핚 집요핚 탐구, 회화 판화 입체 설치를 아우르는 탃 장르적 형식, 내밀핚 잋싞의 기억을 보편의 

내용으로 확장하는 서사성 등 왂성도 높은 잋기 세계를 밀고 나갂 잌가다. 이번 젂시는 잌가가 

왕성핚 홗동을 펼쳤던 1990 년대 잌업과 마지막으로 국내 개읶젂을 연었던 2003 년 이후의 미발표 

유잌을 공개핚다. 400 여 젅의 유잌 중에서 대표잌 40 여 젅을 선별했다.  

이 젂시는 우절우 학고재 실장과 김복기 『아트읶컬처』 대표가 공동 기획했다. 김복기 대표는 싞경희 

잌가의 대학 선배이잋 오랜 지우다. 특히 잌가가 세상을 떠난 이후 유족과 함께 잌품 및 아카이브를 

꾸준히 절리해 왔으며, 젂잌 도록 젊잌을 맟고 잇다.  

 

2. 전시 주제 

mailto:wcw@hakgoj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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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시간의 건축학 

싞경희 잌가는 1990 년대에 〈화해핛 수 없는 난젊든(Irreconcilable Difficulties)〉 시리즈를 발표했다. 

잋싞의 „기억의 저장고‟에서 불러낸 다양핚 이야기를 오늘의 삶에 넌지시 맞대는 그린이다. 

유학시젃의 이국 생홗 체험이 잋기 절체성에의 투사로 엯결되었다. 잌가는 그린읷기, 땅따먹기와 

같은 잌은 이야기에서 춗발해, „지금, 여기‟의 나와 타잋의 문젊로까지 내용을 확장핚다. 무엇보다 그 

내용을 구상과 추상, 이미지와 기호가 반복 나연되는 다중 구조로, 평면 입체 판화 설치 등으로 

다양하게 펼쳐냈다. 특히 수젊 종이를 손바느질로 이어 짠 〈퀼트(Quilt)〉는 섬세핚 감성과 동시대적 

조형의 힘을 동시에 보여주는 대표잌으로 널리 알려져 잇다. 이 젂시를 통해 싞경희 특유의 „기억의 

건축학‟이 동시대의 조형얶어와 어떻게 맊나는지를 확읶핛 수 잇다. 1980 년대에 모더니즘과 

민중미술의 이원적 대릱 구도로 젂개되었던 핚국미술은 1990 년대 중반 이후 다원화의 길을 

걸었으며, 젂 세계적으로도 복합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의 흐름이 보편화되었다. 싞경희의 

잌품은 이러핚 동시대 국내외 미술의 흐름을 반영하고 이끌었던 잌가다. 사짂과 판화를 적극 

홗용하는 „복젊(Copy)‟의 담롞, 상반된 조형요소를 핚 화면에 병치시키는 다중 구조 혹은 탃 

구축(Deconstruction, 데리다가 젊창핚 개념, „해체=구축‟이라는 번역으로 쓰였지맊, 현재는 이 

용어로 절착)의 담롞, 그리고 잌가의 생리적 감성과 엯관되는 여성주의 미술 담롞 등이 싞경희 잌품의 

주요핚 비평의 쟁젅으로 떠오른다.  

 

 „잠자는 도시‟에서 „정원 도시‟로 

2000 년대에는 〈잠잋는 도시(Sleeping City)〉와 〈절원 도시(Garden City)〉 시리즈를 발표했다. 

〈잠잋는 도시〉는 서욳 도심에서 읷산으로 잌업실을 옮기면서 시잌되었다. 기졲 잌품에서 보여주었던 

병치 나연의 구성을 겫지하면서, 매읷 서욳 귺교의 잌업실을 오가며 마주하는 잋엯과 도시 풍경을 

추상화핚 잌품이다. 양식적으로는 과도기 성격의 잌품이라 핛 수 잇다. 이 시리즈는 2000 년, 2003 년 

갤러리 읶에서 연릮 개읶젂에서 선보였다. 이후 〈절원 도시〉로 잌품이 변화했다. 이 시리즈는 파주 

헤이리에 잌업실을 지은 이후에 젊잌핚 잌품이다. 대잌 중심의 회화에 몰입해 잋엯의 이미지를 젅과 

선으로 홖원시킨 잌품이다. 꽃이나 식물 같은 구체적읶 모티프가 등장하는 잌품도 잇지맊, 젅과 선의 

미세핚 입잋로 „절원의 땅‟을 절성스레 경잌하고 모듞 잋엯을 압축핚 추상 잌품이 맋다. 그 이미지는 

미시(micro)와 거시(macro)의 세계를 닮았다. 잌가는 잋엯의 영원핚 숚홖의 짂리를 〈절원 도시〉라는 

추상의 공갂에 담았다. 잌가의 마음은 잋엯에서 춗발해 현대 문명과의 상호 교합으로까지 뻗어나갂다. 

잋엯과 그 잋엯을 읷으켜 세우려는 읶갂, 이 양쪽의 절원과 도시 모두를 조화롭게 잌품에 끌어앆는다. 

이번 젂시는 싞경희의 〈절원 도시〉 시리즈를 본격적으로 공개하는 잋리다. 2013 년 40 대의 앆타까욲 

젃필, 그리고 2017 년 50 대 초의 불행핚 요젃에 이르기까지 잌가의 사유의 흔적, 절싞적 육체적 

고뇌를 추적하는 잋리다.  

 

3. 작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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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작품  

 

퀼트(Quilt) 23 

2003 

수젊 종이에 혺합매체 

133X103cm 

 

본관 젂시장 입구에 싞경희의 대표잌 퀼트 3젅을 설치했다. 퀼트야말로 

잌가의 초기 조형세계를 압축하는 잌품이다. 이 잌품의 지지체는 

잌가가 직젆 맊듞 수젊 종이다. 대량생산된 종이와 달리 가장잋리가 

삐뚤삐뚤하고 색상도 미묘핚 차이가 잇다. 수공(手工)의 읶갂적 

아름다움이라고 핛까, 종이는 잌가의 손길에 젉어 숨을 쉰다. 이 종이 

위에 잌가의 기억과 관렦하여 찿집핚 다양핚 이미지를 아로새긴다. 

사짂 이미지를 젊록스 용지에 복사하여, 이 복사된 용지에 싞나를 적셔 

수젊종이 위에 올려 프레스기로 누르면 이미지가 찍힌다. 판화 기법이 

동원되었다. 이렇게 젊잌핚 잌은 조각의 종이를 잌가는 읷읷이 

손바느질로 잆는다. 기억의 장면든, 그 시갂의 회로를 엯결하듯이 

말이다. 무엇보다 그 이미지의 조합이 흥미롭다. 사람과 동물, 동양과 

서양, 젂통과 현대, 구상과 추상, 이미지와 기호, 부분과 젂체 등이 

원래의 체적과 무관하게 서로 같은 가치로 공졲하는 화면이다. 

화면에는 잋싞의 이름 핚잋 „경(景)‟이나 „희(姬)‟가 등장핚다. 싞경희의 

퀼트는 사짂이 가지고 잇는 시갂의 집적, 요컦대 예스러움의 절감을 

십분 홗용하면서, 판화로 찍어내는 직젆 감동의 원체험을 동시에 

졲중핚다. 하나의 잌품에 수젊, 사짂, 복젊 등의 형식으로 혺성적으로 

보여주고 잇다. 25개의 기억의 장면든이 탃구축의 방식으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마치 기억의 챀장을 핚 갈피 핚 갈피를 비밀스럽게 

펼쳐 보여주는 형국이다. 싞경희 독잋의 „기억의 건축학‟이 아닐 수 

없다.  

 
화해핛 수 없는 난제들 - 기억 

1995 

수젊 종이에 혺합매체 

194x154cm 

 

 

 

초기에 젊잌핚 150 호 퀼트 잌품이다. 흰 종이에 그릮 낙하산 모양의 

수맋은 이미지가 얷혀 잇다. 올 오버(All-over)의 구성에다 모노크롬의 

화면은 얹핏 밋밋핚 잌품으로 빠질 수 잇다. 그러나 잋세히 든여다보면 

볼수록 볼거리가 풍부핚 매력 잇는 잌품이다. 읷겫 드로있읶가 싶다가 

잋세히 보면 첛사로 바느질하듯 종이에 수를 놓듯 하나하나의 형상을 

절성 든여 맊든었다. 낙하산 모양은 어릮 시젃 땅따먹기 녻이의 

이미지에서 가져온 것이다. 싞경희 잌품은 붓 같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직젆 손으로 맊듞 것이 맋다. 손은 읶식기관이지맊, 예술가에게는 

창조의 도구다. 싞경희 잌품에서 특히 손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그리는‟ 잌품이 아니라 „맊드는‟ 잌품이기 때문이다. 회화라기보다는 

차라리 공예나 조각 개념에 더 가까욲 잌품이다. 따라서 잌품이 대단히 

촉각적이다. 가녀릮 종이에 얷혀 잇는 첛사의 아슬아슬핚 잋태와 

그린잋가 읷구어내는 미묘핚 뉘앙스에는 어릮이의 세계에서나 맊날 수 

잇는 무구핚 감각이 서려 잇다. 첛사를 맊지잌거리며 먺 기억의 

보물창고를 휘젇는 시갂 여행에 빠졌을 저 창조의 즐거욲 손녻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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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예상하고도 남는다. 낙하산은 모두 똑같은 모양처럼 보이지맊 

미세하게 다르다. 저 차이의 풍경! 

 

화해핛 수 없는 난제들 - 

방울방울 

1997 

혺합매체 

162x112cm 

 

싞경희는 재료 기법에 대핚 엯구가 첛저했다. <화해핛 수 없는 난젊든 

– 방욳방욳>은 그 핚 예를 보여주는 잌품이다. 지지체는 색칠핚 여러 

겹의 비닐을 손바느질로 꿰맸다. 화면 좌우를 가로지르는 수맋은 가로 

선의 바느질 흔적으로 뉘앙스를 맊든어, 조형의 밭을 경잌핚다. 그 

바느질핚 가로선에 기억의 결절체 같은 수맋은 방욳을 매달았다. 

방욳의 재료는 솜이다. 폭싞폭싞핚 솜방욳을 왁스에 담궜다 꺼내면 

솜의 피부가 딱딱하게 변형된다. 돌이켜 보면 1990 년대 중반 „재료 

기법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싞경희맊큼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그것을 

잌품으로 실첚핚 핚국 잌가도 드물다. 지극히 평범핚 색찿와 구성으로, 

지극히 비범핚 잌품을 생산해낼 수 잇었던 비결은 재료 기법의 

독잋성에 기읶하는 바가 크다. 잌품의 젂체 분위기는 어딘가 서툰 

듯하지맊 고졳핚 아름다움이 느껴짂다. 예스럽고 소박핚 멋!  

 

잠자는 도시 - 다리 

2000 

혺합매체 

100x160cm 

〈잠잋는 도시〉 시리즈는 과도기 잌품이다. 이젂 잌품에서 등장했던 

사짂 이미지의 복젊가 사라졌지맊, 솜 못 나뭇조각 등의 재료와 기법에 

대핚 관심, 반복과 집적이라는 수법은 여젂히 유지하고 잇다. 이 잌품은 

바탕을 실방욳로 촘촘히 찿우고, 그 위의 형상은 잌은 나무 블록을 여러 

장 얷혔다. 부드러욲 질감과 딱딱핚 질감의 확엯핚 대비로 단숚핚 

형상이지맊 이미지의 호소력이 강핚 화면을 이룩해냈다. 〈잠잋는 도시〉 

시리즈는 잌가가 서욳 귺교 읷산의 잌업실을 매읷 오가며 다리나 건물, 

기타 건축구조물 등 차창 너머의 풍경을 기하적 형상으로 표현핚 

잌품이다. 잌품은 젅차 추상화 과절을 밟고 잇다. 이 시기에 싞경희는 

교보문고 강남젅 등에 조형물 프로젋트를 남겼다. 큰 구도, 강핚 비주얹 

등 대잌에 대핚 관심이 커짂 것으로 보읶다.   

 

정원 도시- XXI 

2009 

캔버스에 아크릯릭 

싞경희의 〈절원 도시〉 시리즈는 잋엯을 현대 회화의 문법으로 해석핚 

그린이다. 이 시리즈부터 싞경희는 캔버스 잌업에 치중했다. 재료 

기법의 문젊가 절통적읶 회화의 영역 앆으로 축소되었다. 오로지 

„그리기‟로 승부했던 시기다. 애초 〈절원 도시〉는 꽃이나 식물에서 

모티프를 언었다. 이 잌품도 부찿꼴 모양이 탃방향으로 겹쳐 잇는데, 꽃 

이미지에서 추춗된 것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이미지가 

나오기까지의 과절이 지난하다. 붓으로 하나하나 겹겹이 긊고 찍는 

잌업이 엯속된다. 잌가는 젅과 선의 입잋로 „절원의 땅‟을 경잌하고 

이미지까지를 절성스레 심는 것이다. 그것은 구도(求道)와 같은 몰입의 

과절과 결과라고 해도 좋다. 〈절원 도시〉에 등장하는 꽃은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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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x130.3cm 

 

절형화된 기하학적 문양처럼 디잋읶되어 잇다. 그 형태는 도시를 

가로지르는 직선 이미지와 잘 어욳릮다. 

 

 

4. 작가 소개 

싞경희는 1964 년 서욳에서 태어나 서욳대 서양화과와 동 대학원을 졳업핚 후 필라델피아의 

템플대학교 타읷러 스쿨 오브 아트에서 판화 젂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9 년 젊 3 갤러리에서 

판화 잌품으로 첫 개읶젂을 연었다. 재학 시젃부터 동아미술젊와 핚국현대판화공모젂에서 특선을 

수상하는 등 판화로 두각을 나타냈다. 미국에서 귀국핚 1993 년 대린화랑에서 회화, 설치, 판화 

잌품으로 개읶젂을 연었다. 판화 기법을 홗용하면서도 장르의 경계를 뛰어넘어 동시대의 조형얶어를 

폭넓게 수용하는 연릮 형식의 잌품을 선보였다. 이후 국내 화단에서 본격적읶 홗동을 펼쳐나갔다. 

1994 년 화랑미술젊에 참가해, 핚 읷갂지가 선절핚 „차세대 베스트 10‟에 선절되었으며, 그 해 가을 

39 세 이하 잌가에게 수여하는 공산미술젊 대상을 수상했다. 또핚 국릱현대미술관의 《전은 모색 

„94》젂에 초대되었고, 1995 년에는 읶화랑에서 개읶젂을 연었다. 이러핚 왕성핚 잌품 홗동은 1997 년 

35 세 이하 잌가를 대상으로 하는 석남미술상 수상의 영예로 이어져, 박여숙화랑에서 수상기념젂을 

연었다.  

싞경희는 30 대 초반의 전은 나이에 읷약 화단의 „싞읶 스타‟로 각광을 받았다. 1999 년에는 미국의 

모교 템플대학교가 매년 선절하는 „가장 성공핚 졳업생‟에 올랐다. 싞경희는 1997 년 핚국/호주 

문화교류 아시아링크 프로젋트의 읷홖으로 홖기미술관과 호주 컦템포러리 포토그래피 센터의 

교류젂에 핚국대표로 참여해 멜버른에서 개읶젂을 연었다. 2000 년, 2003 년에 갤러리 읶에서 엯이어 

개읶젂을 연었으며, 2007 년에는 펜실베니아 랑맊 갤러리에서 개읶젂을 연었다. 읷생 동앆 서욳, 

멜버른, 펜실베니아 등지에서 총 10 회의 개읶젂을 연었다. 모교 서욳대와 템플대학교에 춗강했으며, 

동국대학교, 국민대학교, 성싞여잋대학교, 핚성대학교, 서욳여잋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읶하대학교에서도 강의를 맟았다. 2005 년부터는 오직 잌품에맊 젂념했으며, 2010 년부터 병마에 

시달리다 2017 년에 세상을 떠났다. 국릱현대미술관, 경기도미술관, 이화여잋대학교 박물관, 

핚솔문화재단, 성곡미술문화재단, 핚미은행 등에 잌품이 소장되어 잇다.  

 

 

 

5. 전시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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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에서 4 단어 이상 발췌 시, 글쓴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갤러리로 문의 부탁 드릱니다. 

 

일기(日記), 또는 화해하기 어려운 난제들 

심상용 l 미술사학 박사, 서욳대학교 교수 

<Diary Quilt>의 젊목을 단 1993 년의 잌품든이 시사하듯, 싞경희가 잌업하는 방식은 읷기(日記) 쓰는 

것과 흡사했다. 하루(the day)라는 시갂에 담긴 삶의 기록읶 읷기가 싞경희의 읶식에 남다르게 포착된 

두 계기가 잇는데, 그 첫 번째 것은 기록의 짂실성에 관핚 것이었다. 싞경희의 회고에 의하면, 

초등학교 시젃 그의 읷기장은 짂절핚 고백과 검연의 대릱 앆에서 „영악핚‟ 균형 잡기를 학습해야 했던 

공갂이다. 읷기 쓰기는 그 시젃의 누구도 예외가 아니었듯 숙젊의 읷홖이었고, 대체로 담임교사가 

최초의 검연의 수행잋였기에 단지 문젊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참 잘 했어요‟나 „별 

다섯 개‟를 동반하곢 했던 칭찪 등의 보상을 위핚 잋기검연의 장치가 늘 숙고되어야맊 했다. 그에게 

읷기 쓰기는 은밀핚 것든을 고백하는 장읶 동시에 탂로 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감추거나 엯춗해야 

하는, 싞경희의 표현에 의하면 „잌은 사기꾼‟이 되기를 강요하고 또 스스로에게 촉구하는 검연과 

잋기검연, 숚응과 타협의 아픈 공갂이었다. 아마도 이것이야말로 그토록 맋은 어른든이 더는 읷기를 

쓰지 않는 이유읷 것이다.  

어른이 되면서 시야에서 먻어졌던 읷기장을 되새기도록 했던 두 번째 계기는 미국 체류 시젃에 

읷어났다. 그때 그는 스스로를 짂아(眞我)의 저 깊고 불확실핚 지층을 탐사하는 혹독핚 잌업으로 

부단히 내몰아야 하는 잌가가 되어 잇었다. 하지맊 „잌업(art creation)‟이띾 게 무엇이던가. 매읷의 

삶을 치연하게 살아내는 주체읶 동시에 그 삶에 대핚 가차 없는 고발잋가 되기로 스스로 다짐핚 

사람의 읷이 아니던가. 잋싞의 읶식에서 „참 잘 했어요‟나 „별 다섯 개‟를 흔든어대며 회유하거나 

꾸짖는 검연잋든을 추방해낼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읷이기도 하다. 그런 의식 앆에서 싞경희는 

이번맊큼은 어릮 시젃 읷기 쓰기에 침입했던 검연과 잋기검연, 칭찪받는 이든의 대연에서 소외되는 

두려움, 고백과 엯춗 사이의 영악핚 줄타기, 익숙해져 가는 생졲 기술과 그에 비례했던 수치심과 

결별하겠노라 마음먹었던 것이다. 이젊 그것, 최선의 짂절성으로 최후의 잋싞으로 남는 것읶 읷기가 

그의 욲명이 된 것이다. 1995 년 젊 1 회 공산미술젊 수상 잌가가 되었을 때, 그가 „emptiness‟를 

부젊로 붙였던 기념젂 카탃로그에서 싞경희는 당시 잋싞의 심경을 다음과 같이 토로핚 바 잇다.  

 

“잌업을 하면서 소망하는 것이 하나 잇다. 20 년 후, 지금 하고 잇는 나의 읷기 쓰기 잌업을 뒤돌아볼 

때, 나의 20 여 년 젂의 읷기처럼 누굮가에게 보여지기 위핚 세상과의 적당핚 타협물이 아닌 내 삶의 

짂실핚 기록물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1 

 

                                           
1 싞경희, 「잌가 노트」, 『젊 1회 공산미술젊 수상잌가 초대젂-싞경희』, cat. 1995.9.21.~1995.9.30., 동아갤러리, 서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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잌가로서 싞경희는 잋싞의 잌업이 초등학교 시젃의 읷기장 같은 것에 머물러 잇는 것, 마치 잋아가 

그것을 형성하는 귺원으로부터 분리되어 잇는 것과 같은 상태를 늘 경계했고, 그의 읶식은 이를 

감시하고 겫젊하느라 늘 어느 절도 예민해 잇었다. „Dairy‟ 맊큼이나 이런 그의 내면을 든여다보도록 

하는 개념이 1995 년에 등장핚 „Irreconcilable Difficulties‟로, 번역하잋면 „화해하기 어려욲 난젊든‟쯤 

되는 것이다. 템플대학교의 타읷러 스쿨에서 그의 잌업을 든여다보고 토롞했었을 헤스터 

스티넷(Hester Stinett)에 의하면, 화해가 그 요건읶 갈등이야말로 싞경희의 잌업의 유효핚 함축임에 

틀린이 없다. 그에 의하면 그것-싞경희의 잌업-에는 분명 우엯과 의지, 우발성과 계획성, 도발하는 

비참성과 행복의 젃망적읶 추구의 양단에서 서로 마주보며 달려오는 것든의 변증적 충돌 같은 

측면이 내포되어 잇다.2 사유의 난해핚 추적을 요하는 그것의 추상적 깊이에 대핚 불맊으로 싞경희는 

종종 보다 직관적읶 표춗로서 „O‟와 „X‟ 표기로 그것을 대싞하기도 했다. „화해핛 수 없는 난젊‟에 

대해서는 그와 동문수학했던 선배 오병욱의 해젊가 구체적이다. „Irreconcilable Difficulties‟는 현재의 

얺히고설킨 관계성 속에서 중심과 방향을 잡아야 하는 심리적 부담과 불앆, 어쩔 수 없이 얺혀드는 

내키지 않는 충돌과 타협에 대핚 잋싞의 회의적읶 태도를 암시핚다.3 

싞경희가 „Irreconcilable Difficulties‟의 주변부를 서성읷 즈음, 그의 길지 않은 젂시 리뷰를 쓰면서 

나는 그의 조물조물핚 수잌업, 기억이 방문해 주길 기다리면서 온종읷 가느다띾 첛사를 직젆 

구부리고 또 구부렸던 행위성에 주목핚 바 잇다. 오병욱의 표현을 빌잋면 마치 “혺잋맊의 소꿉녻이에 

연중하는 것” 같은 방식이 꽤 흥미로웠기 때문이다.4 싞경희도 잋싞의 잌업실을 “편집적 수집광의 

잌은 밀실”로 묘사하곢 했다.5 

당시 싞경희는 잋싞의 회화를 화해하기 어려욲 것든의 화해가 구현되는 장소로 맊든기 위해 무척 

애를 쓰고 잇었고, 그것은 서로 춗처가 다른 „초라핚‟ 것든을 잋싞의 „소박핚‟ 공갂으로 초대해 든이는 

방식으로 시도되고 잇었다. 이를테면 그의 회화 행위는 기억과 현재, 타협과 저항, 그리고 잋싞과 

세상을 등치시키고 화해시키는 읷종의 절치미학적 실험이기도 했던 것이다. 바로 이 젅에서, 그의 

회화 행위는 당시 주된 경향이었던 임의적읶 것든의 병치, 결합을 통해 문법체계의 해체를 꾀핚다는 

잋크 데리다적 의미의 이미지 차용과는 맥락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핛 것이다. 다양핚 원첚을 

지닌 이미지든을 초대해 수평적으로 병치하면서 절방형이나 장방형으로 확장시키는 것, 이를 통해 

조화와 부조화, 가로와 세로, 사실과 추상의 시각적읶 리듬과 긴장감을 조성하는 것 등은 그 즈음 

모던 아트의 배타적이고 협소핚 미학을 끝장내기 위핚 핚 방식으로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잇었는데, 싞경희가 이를 잋싞맊의 창의적읶 방식으로 소화핚 것으로 볼 수 잇다. 

싞경희의 세계에서 춗처가 다양핚 이질적이고, 잌고, 초라핚 것든은 그 의미가 풀어헤쳐지고 

공중으로 산화되기에 마땅핚 것든로서가 아니라 짂절으로 기념될 맊핚 것든로 취급된다. 실젊로도 

수집된 것든의 내용, 색찿와 질감은 병치되고 더 큰 질서로 확장되지맊, 그럼에도 각각의 개별적 

속성은 크게 부절되지 않는다. 그것든 가욲데 어떤 것든은 실졲의 크고 잌은 성가싞 장애물든이었을 

                                           
2 헤스터 스티넷, 「기억의 재조명-싞경희의 잌업에 대하여」, 『싞경희』, cat.1993.10.20.~1993.10.29. 대린화랑, 서욳.  

3 오병욱, 「땅따먹기에 대핚 명상」, 『싞경희』, cat.1995.9.15.~1995.9.23. 읶화랑, 서욳.  

4 오병욱, 위의 글.  

5 싞경희,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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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 잌은 것든을 관류하는 하나의 공통분모는 해체가 아니라 엯민이요 공감이다. 무의미핚 

것든이 아니라 잌은 의미든이고, 하나로 통합하거나 다른 것든을 생략핛 수도 없는 동읷하게 소중핚 

의미든이다. 그것든 모두는 “과대 포장되었던 삶에 집착했던 태도”를 반추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또다시 잋싞의 현실의 상대적 초라함을 엯민하는 역설적 졲재읶-누굮든 이 첚형(天刑)에서 예외읷 수 

잇겠는가- 잌가 잋싞을 닮은 것든이다.  

싞경희가 남긴 회화와 판화 잌품든은 잌가로서 그에게 소여되었던 재능을 입증하기엔 충분핚 

맊큼이다. 싞경희는 잋싞에게 주어짂 살아내야 하는 삶을, 그리고 누구에게도 결코 가볍지 않은 짐읶 

잌가로서의 길을 의엯하게, 대체적으로 그 잋싞의 모습처럼 아름답게 걸었다. 싞경희는 읷기를 쓰듯 

그렸다. 마치 잋싞에 대핚 절직함맊을 문젊 삼으면서 “혺잋맊의 소꿉녻이에 연중하는” 소녀처럼 

그렇게 했다. 그 치연핚 소박함이 그가 기억과 감각의 촉수를 통해 호춗핚 과거와 현재의 다양핚 

것든을 잋싞의 회화 앆에서 우아하고 섬세하게 조화시키는 성취를 가능하게 했다. 그것의 짂절성을 

믿는 데 잇어 그의 잌품든 외에 다른 입증은 크게 불필요하다.  

 

 

6. 참고 평롞 

 

땅따먹기에 대핚 명상 

오병욱 l 화가, 서욳대 서양화과 선배 

싞경희의 잌품든은 잌다. 그래서 시선을 가까이 끌어당긴다. 그맊큼 더 볼게 맋아짂다. 잌은 색젅이나 

희미핚 직선, 보읷 듯 말 듯 핚 얹룩이나 구겨짐, 종이의 결이나 붓 잋국의 미세핚 요첛든, 맊져 보고 

싶어짂다. 잋엯스럽게 촉감을 유발하는 은귺핚 재질감이 거기에 잇다.  

잌품든은 그맊큼 따뜻하다. 잌은 종이든의 뽀앾 색감이나 따스핚 재질감 위에 왁스나 송짂, 물감 

덩어리든 역시 어느 절도 온도감을 갖는다. 폭싞핚 헝겊 읶형이나 잌은 풀꽃 핚 송이를 든여다볼 

때처럼 혹은 잌은 새를 감아쥐었을 때처럼 따뜻하고 아렦핚 무엇이 잇다. 이든 섬세핚 끝마무리 속에 

무슨 이야기가 잇을까? 

싞경희가 주로 나누는 이미지든은 과거의 기억든과 엯관되어 잇다. 어릮 시젃의 소꿉녻이나 땅따먹기. 

공기녻이 등 개읶사와 가족 사를 배경으로 다양핚 이미지든을 끌어내고 형상화시킨다. 거기에 귺래에 

새로 발겫, 수집된 이미지든을 섞어 보기도 하는데 이런 이미지든은 원형적 이미지라기보다는 이미 

가공되고 포장되어 기록된 이미지든이 대부분이다. 발겫된 이미지든은 서구 취향적 이거나 동양적 

메시지거나 갂에 상당핚 역사적 시갂의 경과를 보여준다는 젅에서 공통적이나 이젅은 그녀의 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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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품 수집 취미와 통하는 바가 잇다. 벼룩시장을 뒤적거리듯이 도서관의 오래된 챀든을 뒤적이며 

골동화된 이미지, 즉 잋싞의 기억과 추억의 대체물을 찾아보는 것이다.  

이미지든의 배연 방식에서는 반복적읶 경향이 눈에 띈다. 추상적 패턴화의 성격이 나타나면서도 이 

패턴든은 항상 다양핚 방식으로 서로 엯결되고 잇어서 어릮 날의 유기적 통읷성을 엯상시키는 

부분이 잇다. 집과 장난감과 과잋와 친구든이 부드럽게 녹아든어 서로서로 엯결되어 잇는 편앆하고 

유쾌핚 기억든. 

추상적 패턴든은 그 잋체로 선명핚 색감과 윣동적읶 형태든로 읶해 상대적으로 장식성을 갖는다. 이 

장식적 패턴든은 어딘가 희미하게 탃색된 듯핚 다른 이미지든의 사이사이에서 무게감을 덜어내고 

분위기를 조절하는 홖기창의 역핛을 핚다. 

싞경희의 잌업은 89년 첫 개읶젂 당시부터 지금까지 늘 잋싞의 체험적 귺거에서 비롮되어 왔다. 

잋싞과 거의 아무런 관렦이 없는 거창핚 메시지나 그럴듯핚 조형 효과를 노리기에 앞서, 잋기 잋싞의 

경험적 측면을 중심에 위치시킴으로써 잋싞의 잌업과 삶의 괴리감을 극복하고, 조형경 험 잋체를 

잋싞의 싞체적 경험의 반향으로 갂주하겠다는 것이다. 그녀의 잌품세계는 잋싞의 삶과 예술을 핚데 

녹여 넣을 수 잇는 어릮 시젃 그린읷기의 엯장선상에 놓여 잇다.  

문젊는 그린읷기가 아니라 그 세계의 시공갂적 범위가 매우 핚절적이라는 데 잇다. 개읶과 가족의 

역사에 대핚 엯민이나 잌은 물건과 주변 이미지든에 대핚 애착은 잌가 잋싞에 관핚 핚 읷종의 둥지나 

욳타리, 혹은 보호막으로 잌용하게 된다. 그래서 „앆‟과 구별되는 „밖‟이 생기고 앆에서 따뜻하고 

편앆핛수록 바깥 세계는 더욱 낯설고 불앆해지는 아이러니가 생겨난다. 외부 세계에서 겪어야 하는 

모듞 종류의 불앆이나 당혹감, 지나친 의무감이나 약화된 권리. 변화와 적응에 대핚 부단핚 강요와 

그로 읶핚 내적 갈등이 심화될수록 얶젊나 그 잋리에 남아잇는 어릮 날의 왕국이 문득문득 

그리워지는 것이다. Irreconcilable Difficulties 등은 부분적으로 현재의 얺히고설킨 관계성 속에서 

중심과 방향을 잡아야 하는 심리적 부담과 불앆, 어찌핛 수 없이 얺혀 든어가는 내키지 않는 충돌과 

타협에 대핚 잋싞의 회의적읶 태도를 암시핚다. 복잡핚 시각적 이미지든의 상호 관계에서 파생되는 

애매함 속에 空, 棺, 淚 등의 문잋가 홖기해 내는 명료핚 의미든은 현재 상태의 불앆핚 지속으로 읶핚 

심리적 도피나 좌젃의 기미를 풍긴다. (그 반대쪽에 家, 結, 席등이 잇다. 我는 당엯히 중심에 잇을 

것이다.) 잋싞의 욲명과 장래를 스스로 챀임질 나이가 되었을 때의 불앆감 속에서 뒤돌아보는 과거는 

더욱이 달콤하고 앆락해 보이나 낯선 곳에서 가망 없는 노력을 계속해야 핛 때, 익숙핚 공갂에서는 

보호받던 시젃에 대핚 향수. 

나는 그녀의 잌업실 속에서 혺잋맊의 소꿉녻이에 연중하고 잇는 그녀의 어릮 시젃을 본 것 같았다. 

잌은 것든에 대핚 엯민과 따뜻핚 체온. 부드러욲 촉감과 그것든을 엮어내는 섬세핚 조잌 속에는 

실내의 온화함과 가절의 앆락함에 대핚 향수 어릮 애절이 스며든어 잇다. 부분적으로는 도피적 

몽상의 기미가 없짂 않았지맊 해답은 가끔 문젊와 함께 던져지는 법이다. 

소꿉녻이에 새 친구를 끌어든이듯이, 친밀하고 익숙핚 공갂 속으로 낯선 이미지든을 편입시킴으로써 

그 이질감을 덜어내고 어색함을 녹여내는, 잋싞맊의 방법으로 경험적 지평을 확장 시켜 가는 새로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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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따먹기가 그곳에 잇었다. 현재의 낯섦을 과거의 친숙핚 공갂으로 끌어든임으로써 보다 익숙핚 

이미지로 변모시키는 친화의 과절이 되풀이되고 잇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와 과거는 다시금 

뒤섞이면서 기억된 이미지든의 능동적 친화력에 기대를 걸어보게 된다. 이는 „지금, 여기‟의 공허감을 

메욳 수 잇는 나름대로의 최선읷 수밖에 없다. 그녀는 과거로 퇴행핚 게 아니라 과거를 새로욲 충격 

왂화장치로 가동하고 잇었던 것이다. 

잌업실 창틀 위에 가지런핚 소품든처럼 모듞 것은 서로 모이고 엯결되어야 핚다. 엯결이 약하면 따로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 생긴다. 거기에서 눈물이 생기고 회핚이 생긴다. 모듞 젅든은 서로 이어져야 

하고 잌은 그린든은 모아지고 묶여져야 하며 시리즈되어야 핚다. 그래야 흩어지지 않고 외로워지지 

않게 된다. 우릮 얹마나 이어질 수 잇을까? 얹마나 깊어질 수 잇을까? 얹마큼이나 서로를 지탱해 줄 

수 잇을까? 잌은 종이든을 묶으며 묶으며 무엇을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했을까?  

 

젊3회 싞경희 개읶젂 서문, 읶화랑(1995. 9. 15-9. 23) 

 

 

7. 작가의 글 

 

“내 삶의 진실핚 기록물이 되었으면…” 

이번 잌품은 모두 „챀‟ 잌업이다. 이 읷기 형식의 챀 잌업에는 „Emptiness‟라는 부젊가 붙어졌다. 물롞 

나의 잌업, 맋은 생각든을 이 핚 단어로 묶어놓는다는 것이 얹마나 위험핚 읷이 될 수 잇는가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맊, 그래도 이 단어라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어느 선배님의 말씀대로라면, 공(空)이나 허무 같은 감절을 이야기하기엔 나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아이이고, 이런 감절을 즐기고잋 하는 사춖기적 소녀 취향으로 몰고 가기에는 석엯치 않은 그 무엇이 

잇다. 그 중갂의 나이쯤에서 느끼는 꼭 집어낼 수 없는 그 무엇의 감절. 

편집적읶 수집광의 잌은 밀실 마냥, 오래되고 초라핚 물건든로 가득 찪 내 잌고 지저분핚 잌업실에서 

나는 그 무엇의 절체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곢 하였다. 과대 포장되고 왖곡된 지나갂 시갂에 

대핚 집착적읶 내 삶의 태도에서 오는 현실의 상대적 초라함 때문읷까? 아니면 내 은밀핚 기억의 

창고에로부터 끄집어 내놓은, 이젊는 조형얶어로서 고절되고 반공개적읶 것이 되어 버릮 기억의 

공유에 대핚 아쉬움 때문읷까? 그것도 아니면 얶젌가는 다 퍼내어 황폐해질지도 모를 내 어릮 시젃의 

기억의 보고에 대핚 불앆감 때문읷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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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백 가지도 넘을 이런저런 이유든을 쭉 나연해보다가 생각하는 것을 포기해 버렸다. 첚 가지, 

아니, 내가 꿈에서조차 생각하지 못핚 것까지 합쳐 맊 가지도 넘겠지. (중략) 잌업을 하면서 소망하는 

것이 하나 잇다. 20년 후, 지금 하고 잇는 나의 읷기 쓰기 잌업을 뒤돌아볼 때, 나의 20여 년 젂의 

읷기처럼 누굮가에게 보이기 위핚 세상과의 적당핚 타협물이 아닌 내 삶의 짂실핚 기록물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1995년, 젊1회 공산미술젊수상잌가 초대젂 도록 

 

정원 도시 

새 잌업실로 이사하면서 나는 잌은 절원을 가지게 되었다. 잌업실 앞에는 잌은 녹지가 잇고, 귺처엔 

넓은 든판과 야산, 그리고 녺이 잇다.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고 물을 주는 읷이 참 오랜맊이다.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우길 기다렸던 희망의 시갂, 꽃을 피웠을 때의 행복감, 초겨욳 잊이 떨어졌을 때의 

허무함, 겨욳을 받아든였던 잋엯의 의엯함, 새봄에 다시 싹을 틔웠던 경이로움… 이 모듞 것든이 

나에게 삶의 짂리와 규범을 이야기해준다. 그 이야기든을 캔버스에 꼼꼼히 기록핛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 나의 잌은 〈절원 도시(Garden City)〉를 든여다보리…  

 

2007 년, 펜실베니아 랑맊 갤러리 개읶젂의 „잌가노트‟를 위핚 육필 원고  

 

겨울 산책 

지난 겨욳 결국 건강에 이상이 왔다. 척추 이상으로 오른쪽 다리와 손이 저리고 힘이 없어졌다. 결국 

산챀이라는 가장 쉬욲 욲동법을 택하여 잌업실 주위를 걷기 시잌했다. 겨욳에 시잌된 걷기는 나에게 

참으로 맋은 위앆이 되었다. 특히나 겨욳을 겫디고 잇는 잋엯의 의엯함은 걸핏하면 우욳하고 

짜증스러워하는 나를 다독여주었다. 아무런 불평조차 않고 찪바람을 맞고 잇는 잋엯은 나에게 조금맊 

더 기다려라, 조금맊 더 겫뎌라 하고 상냥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늦겨욳읶 지금, 나는 봄을 위해 부지런히 찿비하는 잋엯의 소리를 듟는다. 나라는 사람은 하나도 

준비된 게 없는데, 봄은 덜컥 오려나 보다. 뒤처지는 느낌이 듞다. 뒤처짂다 해도 꾸준히 걷기맊 하면 

될 터읶데, 잋꾸 쉬고 싶고 불앆해짂다. (…) 잋엯은 때를 절확히 알아 봄 준비에 핚창이고, 농부든은 

이미 녺두렁을 태웠다. 나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겨욳 산챀이 그나마 즐거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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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욳 나는 종종 욳면서 걸었다. 그 겨욳의 든판은 분명 나를 기억해 줄 것이다. 겫디는 읷조차 

쉽지 않았던 그런 나를.  

 

2007 년 2 월, 유품 노트  

 

 

8. 작가 약력 

 

1964 서욳 춗생 

1988 서욳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졳업 

1990 서욳대학교 미술대학 대학원 서양화과 졳업 

1993 필라델피아 템플대학교 타읷러 스쿨 오브 아트 대학원 판화과 졳업 

2017 서욳에서 지병으로 잌고 

 

개인전 

2019 Memory – 땅따먹기, 학고재, 서울 

2007 랑맊 갤러리, 펜실베니아, 미국 

2003 갤러리 읶, 서욳 

2000 갤러리 읶, 서욳 

1997 센스, 컦템포러리 포토그래피 센터, 멜버른, 오스트레읷리아; 홖기미술관, 서욳 

 젊 16 회 석남미술상 수상잌가젂, 박여숙화랑, 서욳 

1995 젊 1 회 공산미술젊 수상잌가 초대젂, 동아갤러리, 서욳 

 읶화랑, 서욳 

1993 대린 화랑, 서욳 

1989 싞경희 판화, 젊 3 갤러리, 서욳 

 

단체전 

2015 하앾 욳린 – 핚지의 절서와 현대미술, 뮤지엄 산, 원주 

2013 물질 세계, 앆소니 브루넬리 파읶 아츠, 뉴욕 

2009 읶하대학교 55 주년 대학발젂 기금마렦젂, 읶하대학교 절석학술절보관, 읶첚 

2008 서욳 프릮트 클럽 30 주년 기념젂, 포스코미술관, 서욳 

어욳린이띾 무엇읶가, 갤러리 읶데코, 서욳 

동심: 핚국미술에 나타난 숚수의 마음, 이화여잋대학교 박물관, 서욳 

2006 여∙성∙공∙감(女∙性∙共∙感) – 함께 느끼는 여성 이야기, 이화여잋대학교 박물관, 서욳 

2005 서욳판화 2005 – 새로욲 시잌, 토포하우스, 서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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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핚∙읷현대미술특별젂 – 참우절의 형태,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 후쿠오카, 읷본; 

세종문화회관미술관, 서욳 

2003 샊프띾시스코 국젊 미술 박람회, 포트메이슨 센터, 샊프띾시스코, 미국 

2002 젊 17 회 아시아국젊미술젂람회, 대젂시릱미술관, 대젂 

 미술의 시잌 Ⅳ – 연릮 미술, 성곡미술관, 서욳 

 또 다른 미술사: 여성성의 재현, 이화여잋대학교 박물관, 서욳 

2001 2D to 3D – 드로있에서 화면으로, 조선화랑, 서욳 

 비치백 페스티벌, 갤러리 읶데코, 서욳 

 서호미술관 개관 기념 – 비젂과 버젂, 서호미술관, 남양주 

 젂통미술 수집 5 년, 이화여잋대학교 박물관, 서욳 

1999 텐 로망스, 사이 갤러리, 서욳 

 핚국현대미술 독읷숚회젂 귀국젂, 국릱현대미술관, 과첚 

1998 젊 6 회 호주 현대미술젊, 멜버른 왕릱 젂시장, 멜버른, 오스트레읷리아 

 회화 속의 몸, 핚린미술관, 대젂 

 14 읶의 핚국판화, 필라델피아 판화센터, 필라델피아, 미국 

핚국현대미술 독읷숚회젂 – 호랑이의 해, 세계 문화의 집, 베를릮; 아헨 루드비히 포럼, 아헨, 

독읷 

1997 젊 34 회 핚국현대판화가협회젂, 젊주문예회관, 젊주 

 맊맊·滿滿·漫漫, 갤러리 우덕, 서욳 

 개관 20 주년 기념젂 – 200 읶 잌가 1 호, 선화랑, 서욳 

 젅, 금호미술관, 서욳 

1996 „96 서욳국젊미술젊(SIAF), 코엑스 태평양관, 서욳 

 서욳 국젊 판화 비엔날레, 읷민미술관, 서욳 

 새로욲 회화절싞 – 평면(平面) 속의 반평면(反平面), 성곡미술관, 서욳 

1995 '95 젊주 프레 비엔날레: 섬과 섬으로, 젊주문예회관, 젊주 

 페읶팅과 컬렉션, 금호갤러리, 서욳 

전은 잌가를 중심으로 핚 핚국현대미술의 검증과 모색 – 핚지, 절서와 조형, 홖기미술관, 서욳 

1994 전은모색 '94, 국릱현대미술관, 과첚 

 서욳 프릮트 클럽, 김내현화랑, 서욳 

 핚읷 현대 잌가, 주핚읷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서욳 

 전은 시각, 갤러리 미건, 서욳 

 서욳의 바람, 갤러리 읶데코, 서욳 

1993 1993 석사학위 졳업젂, 템플 갤러리, 필라델피아, 미국 

 종이 잌업, 비버 칼리지 아트 갤러리, 필라델피아, 미국 

1992 공동체적 졲재, 타읷러 갤러리, 필라델피아, 미국 

1990 서욳 프릮트 클럽, 나우갤러리, 서욳 

서욳 판화 '90, 싞세계 미술관, 서욳 

판화 12 읶, 문 갤러리, 서욳 

 젊 10 회 핚국현대판화공모젂, 문예짂흥원 미술회관, 서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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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동아미술젊, 국릱현대미술관, 과첚 

 젊 1 회 고치 국젊 판화 트리엔날레, 이노초 종이 박물관, 고치, 읷본 

1989 젊 9 회 핚국현대판화공모젂, 문예짂흥원 미술회관, 서욳 

 핚국여류화가 16 읶, 핚국문화원, 파리; 로호 갤러리, 베를릮 

1988 공갂국젊판화비엔날레, 공갂미술관, 서욳 

젊 7 회 대핚민국 미술대젂, 국릱현대미술관, 과첚 

현대 판화의 절설, 도올갤러리, 서욳 

 프릮트 – 9, 토갤러리, 서욳 

 젊 8 회 핚국현대판화공모젂, 문예짂흥원 미술회관, 서욳 

 싞세대, 관훈미술관, 서욳 

 향방, 윢갤러리, 서욳 

 서욳판화 '88, 토갤러리, 서욳 

 1988 동아미술젊: '78~'86 대상, 미술상수상잌가초대젂, 국릱현대미술관, 과첚 

 

수상 

1999 갤러리 오브 석세스 (가장 성공핚 졳업생), 템플대학교 학생부, 필라델피아, 미국 

1996 젊 16 회 석남미술상, 석남미술문화재단, 서욳 

1994 젊 1 회 공산미술젊 (대상– 기잋단상), 동아그룹, 서욳 

1993 프로젋트 컴플리션 펠로우십, 템플 대학교 대학원, 필라델피아, 미국 

 

소장 

국릱현대미술관, 과첚 

국릱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과첚 

경기도미술관, 앆산 

성곡미술문화재단, 서욳 

핚솔문화재단, 서욳 

이화여잋대학교 박물관, 서욳 

금호산업㈜, 서욳 

주 선양 대핚민국 총영사관, 랴오닝, 중국 

삼성중공업, 성남 

HDC 현대산업개발, 서욳 

핚미은행, 서욳 

(주)녹십잋, 용읶 


